
Theories and Applications of Chem. Eng., 2009, Vol. 15, No. 2 2282

화학공학의 이론과 응용 제15권 제2호 2009년

Mn 스피넬계 양극활물에서 dopant의 종류와 첨가량에  
따른 성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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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자동차용 리튬이온 이차전지는 고출력, 고내구성, 고안전성등의 높은 신뢰성 및 낮

은 비용이 요구된다.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고용량 및 고출력등의 성능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 방

향은 점차 소재 쪽으로 이동되고 있으며 새로운 고용량 신소재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양극 활물질로 각광 받고 있는 스피넬계의 양극 활물질은 LiM2O4(M 

= Mn, Ni...) 조성을 지니며 4V 대의 전압 거동 및 3차원적인 결정구조의 특성상 빠른 리튬 이온

의 확산이 가능하여 층상 및 올리빈계 양극물질에 비하여 우수한 출력 특성을 나타낸다. 특히 

대표적인 스피넬계 양극 활물질인 LiMn2O4의 경우 주성분인 Mn의 가격이 저렴하여 비용면에

서도 우수하다. 하지만 고온에서 전이금속인 Mn이 전해질로 용출되는 현상으로 인해 용량 감소

와 수명이 짧아지는 문제를 지니고 있어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용출 현상

을 야기하는 결정 구조내의 Mn+3 이온을 부분적으로 다른 전이금속을 dopant로 하여 치환함

으로써 수명 특성 및 고출력 양극소재로써 새롭게 개발하였다.  


